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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역외유출 줄이기 위한 경제 생태계 구축 필요
매년 전북 G R D P 의 7 % 가 타 지역으로 유출 

분공장 중심 산업 구조로 기업소득이 본사 지역으로 귀속  

수도권 및 광주에서의 서비스 지출로 인해 자본 유출 

본사 유치 및 향토기업 경쟁력과 인적 자원 역량 강화 필요

지역 화폐 도입 및 활성화로 지역 소비인프라 구축 필요   

○ 전라북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에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가 

지역 소득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소득의 역외 유출은 생산→분배 단계에서 ① 근로소득 유출, ② 기업소득 

유출, ③ 재산소득 유출이 발생하며 분배→지출 단계에서 ④ 타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소비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유형별 소득 유출이 누적될수록 지역 

산업의 생산 수요 감소로 연결되어 지역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 ‘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

향’을 통해 전라북도의 소득 역외유출은 순유출 발생 지역 중에서 상대적

으로 규모가 작지만 지역 소득 자체가 낮아 발생하는 착시 현상에서 비롯

되었으며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전라북도는 2017년 기준으로 지역 소득 중 7.6%에 해당하는 3.7조원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규모는 순유출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규모로 소득 유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유출 규모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전라북도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의 주된 원인은 분공장 및 지사 중심의 산

업 구조로 인해 기업 소득이 대부분 본사가 있는 타 지역으로 귀속되는 경

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 전라북도 내 사업체 중 본사 비중은 95.2%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95.4%

와 유사한 수준으로 점유하고 있으나 매출액 비중은 53.2%로 전국 평균 

63.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분공장 및 지사의 매출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전라북도 주민들의 소득 일부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

로 지출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상품의 소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전라북도 내에서의 지역 상품권 소비 활성화 정책은 

매우 의미있는 시책이라고 볼 수 있다.

○ 만약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내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

게 된다면, 전라북도 지역소득은 현재보다 6%의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북연구원은 지역내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소득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① 기업 유치 시 본사 기능을 유치하고 ② 향토 기업 경

쟁력을 강화하여 전북 고유의 본사형 지역 경제를 구축해야 하며, ③ 지역

화폐, 지역상품권 뿐만 아니라 전북투어패스 등으로 지역 내 소비를 고취

할 수 있는 소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④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

업 체질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